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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성공률 국내 최고 수준…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 보듬어”

Hot Clinic

▼ 아이바람클리닉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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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지난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률은 지난 2012년 1.3명,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으로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74명보다 낮

은 상황이다. 

낮은 출산률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최근 난임(불

임) 부부의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난임으로 진단된 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약 20만명(여성 16만1000명, 남

성 4만9000명)에 이르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2004년 2만2166명에서 2014년 4만8704명으로 

10년새 2배 이상 늘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0만

4699명에서 16만615명으로 65% 증가했다.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초혼 연령의 증가, 출

산 연령 노령화, 스트레스 및 유해 환경 호르몬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발병 원인으로

는 음주, 흡연, 고도비만, 저체중 등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신성공률 달성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임신성공률을 보

이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 전승주 교수는 난

임 부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2016년 체외수정술 임신성공률을 64.10%(혈액

검사 기준)로 높였다.

이 같은 성적은 지난 2015년의 동결배아이식 성

공률 61.5%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 2014년 

53.57% 보다는 무려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난임부

부 시술 지원사업’에 따른 2010년도 정부 지원금

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448건의 임신 성공

률은 31.1%였다. 

전승주 교수는 “아이바람클리닉은 대학병원이라

는 특성 상 내원하는 환자군의 평균 나이가 39.5

세임을 감안할 때 동결배아이식의 성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국 체외수정술 임신성공률 

평균을 상회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공률

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난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한참 때의 가임

기 여성들에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30~40대의 난임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30~34세는 2008년 

1827명에서 2012년 2160명으로 증가했다. 35~39

세는 814명에서 1295명으로 역시 대폭 늘었다.

전 교수는 “난임 치료 중 난자 채취는 여성에게 막

연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여성들은 그로 인한 심적

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

써 환자들의 임신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의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은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 전승주 교수(산부인과).



44 | MP저널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길병원은 난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과거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미국 유학 후 개원한 ‘이길여 산부인과’ 때부터 난

임에 관심을 가졌고, 박애, 봉사, 애국의 미션 하에 

여성의 몸과 마음 모두를 치료하고 있다. 

동결배아이식술, 

프리모비전으로 성공률 극대화

아이바람클리닉은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

상의 솔루션으로 시험관아기 임신성공률을 64%

까지 높였다.

1번의 난자 채취 과정만으로 충분한 배아이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배란 반응이 저조해 채취된 난자수가 적을 때도 

채취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의 심리적, 신

체적 안정을 유도한다.

아이바람클리닉은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동결배아이식술을 도입했다. 동결배아이식

이란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를 배양해 동결, 보관

하고 있다가 일정기간 후 냉동 된 배아를 해동시

켜 자궁내막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다.

난소를 자극시키기 위해 맞은 호르몬 주사에 의한 자

궁내막변형을 최소화하고, 정상 임신과 같은 내막의 

환경으로 만든 상태에서 배아이식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배아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배아

를 5일간 배양해 동결 및 이식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 3일 배아 신선이식을 할 때보다 더 건강한 배아

를 이식함으로써 더 높은 임신율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아이바람클리닉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배아모니터링시스템인 프리모비전을 도입했다. 

프리모비전은 수정된 배아의 발달 과정을 배양기 

내에서 24시간 관찰하면서 하루 종일 배아를 

5~60분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성장 

과정이 컴퓨터로 분석돼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배아를 우선적으로 선별, 이를 이식에 사용함으로

써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이바람클리닉은 국내최초의 동결배아이식 전문

병원으로서 임신을 위한 치료 과정도 차별화했다. 

기존의 체외수정술은 배란 유도 후 초음파로 난자

를 채취하고, 미세수정술등을 사용하여 난자와 정

자를 수정시킨 뒤 건강한 배아를 선별 후 바로 이

식에 사용하는 신선배아이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때, 많은 숫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

는 과배란 유도제는 여성의 에스트로젠 호르몬 농

도를 몇 배 내지 수십 배 이상으로 높이게 되고, 

그에 따른 변화된 자궁의 착상환경이 임신율을 저

하시키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이바람

클리닉은 수정이 된 배아를 필요에 따라 공배양

술, 배아모니터링시스템, 보조부화술, PGS(착상

전유전자검사)등과 같은 최신보조생식기법을 적

용하여 배양하고, 배아 발달의 최종 상태인 포배

기 배아로 성장시킨 후 선별된 건강한 배아를 여

성에게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 보존한다. 

전승주 교수는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시험관 아

기 시술을 해 임신에 실패한 환자들과 여성의 나

이가 평균 39세로 40 대가 많은 길병원의 환자들

에게서 높은 임신률을 달성한 점을 주목해야 한

다”고 말했다. 


